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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호치민남부껀저로향하는길양옆으로수많은농원이그림처럼펼쳐진다

얼마전부터계속다녀가라는베트남호

치민 주재원으로 있는 선배의 성화에 못

이겨 단신으로 길을 나섰다 스케치를 겸

한 여행은 화가들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대할 때는 본능

처럼관찰과관심이시작된다

베트남은초행이었다통킹만사건조작

으로전쟁을일으킨미국을물리친강인한

나라 그리고 파병된 수많은 한국 젊은이

들이희생되었다는정도가전부다

전쟁당시파병된한국군에의한학살사

건도 있었다 이 때문에 따이한과는 교전

까지 꺼릴 정도로 지독하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베트남 중부의 몇몇 마을에는 아직

도그잔인한학살흔적이남아있다고한다

탐욕으로 인한 제국주의의 강도짓 같은

전쟁에서한국군은5000여명이상희생되

었다 고엽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

고 오랜고통의상처는아직도남아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지구 풍경은 항상

맑고아름답다 저 인과적순리속에인간

의잔인성과이기심을감추고욕망에내던

져진시간을보내고있다는생각은비행기

이코노미석만큼답답하고기분을우울하

게한다

호치민 공항에 직원 한 사람이 마중 나

와 있었다 그는 보자마자 배고프지 않느

냐면서나를쌀국수가게로안내했다

베트남 쌀국수는 한국에서도 먹어보았

지만 독특한 향과 맛이 비교가 되질 않았

다 여행지에서 맛보는 현지 음식은 그들

의문화를경험하는가장빠른방법이다

중국에서이미향이강하고독특한샹차

이(고수)에 익숙해있던터라어지간한음

식은대부분먹을수있었다 나에게는 여

행 중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자신감이기도

하다

첫날은오랜만에만난선배와술잔을기

울이며시간을보냈다 이틀째는선배부부

와호치민인근에있는섬에들어가원숭이

공원을관람하기로했다 기사가딸린승용

SUV를타고출발했다 선창에서승용차를

실어 나르는 철선을 타고 약 10여 분 이동

했다 차 안이 답답해 밖으로 나왔다 철선

외부 선실에서 만난 멋진 패셔니스트 노인

이포즈를기꺼이취해주어감청색맑은바

다와어울리게구도를잡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

렸지만 원숭이 공원은 인파로 가득했다

잠깐한눈팔면가방과카메라등을잡아

채 가 버리는 원숭이들의 공격에 대한 얘

기를듣고불안한마음에손가방을앞으로

조여들고길을걸었다

별일없이보트장까지도착했다보트를

타고시원한바람을온몸으로받으며수로

를 따라 맹그로브 나무 사이를 아슬아슬

스쳐올라갔다 잠시뒤보트가내려준곳

에는역사의현장이기다리고있었다

그곳은베트남전쟁당시베트콩의게릴

라 작전 구역으로 비석과 함께 습지에 숨

겨진 부대를 재현해 둔 곳이었다 작전회

의 의료 교육시설 등을완벽하게 갖춰진

현장에서 인간의 꿈과 미래의 자유를 위

한그들의의지가읽혀져뭉클해졌다

역사의현장에서잠시나마일상을잊고

상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다 멀리

서 들려오는 공포와 풀벌레 소리 새소리

가 뒤엉켜 정신이 혼미했다 더위와 답답

함에큰소리를질러 보았다 마치 바로옆

땅굴의 짙은 그늘 속에서 번쩍이는 눈을

부라리며 전사가 달려들 것 같은 착각에

잠깐 불안감이 스쳐 갔다 왜곡된 욕심도

자유를 향한 사자후를 잠재울 수 없었던

모양이다

현장을 돌아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어떤목적을가지고세상에내던져

진것인가?

돌아오는 보트에서 복잡다단한 인간사

를 뭐든 날려버리고 가벼운 마음만을 가

져가기로했다열대의습지에서날아오르

는귀국행비행기에서멀어지는구름사이

호치민시를 바라보며 잊혀져가지만 잊으

면안될우리들의자화상을그려본다

땀비엣!호치민!

복잡한 인간사 날리고 가벼운 마음만 가져가세

<14> 베트남장현우

장현우
조선대학교미술대학및대학원졸업중국로신미술학원왕성렬예

술중심수학

개인전 17회 국내외그룹초대전50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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